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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하나쯤이야

아프리카의 한 족장이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다. 그는 

파티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자기 집에서 담근 포도주를 

조금씩 가져와 파티 당일 문 앞에 놓아둔 작은 항아리

에 부어달라고 요청했다. 그런데 파티에 초대 받은 사람 

가운데 한 사람이 잔꾀를 부렸다.‘내가 포도주 대신 물

을 담아가서 붓는다 해도 아무도 모르겠지’그는 포도

주 대신 담아온 물을 항아리에 부었다. 잔치가 시작되었

다. 족장이 항아리의 포도주를 손님들 잔에 일일이 따

라 주었다. 손님들은 족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포도주 잔

을 들어 건배를 외쳤다. 그리고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신 

후 서로를 쳐다보고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. 그들이 

마신 건 약간의 물이 섞인 포도주가 아니라 약간의 포도

주가 섞인 물이었던 것이다.

자동차를 마켓 앞 차도에 세운 채 사람을 내려주거나 

좀 더 심한 경우는 세워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

을 목격할 때가 있다. 잠시 세워 둔다고 무슨 큰 일이 생

기겠는가. 다른 차들이나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를 피해 

다니면 된다.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

람들이 잠시나마 차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세운다

면 질서가 사라진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

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혼잡으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이 

발생할 수밖에 없다.

사람들은 마켓이 어느 동네에 있는가에 따라 마켓을 

찾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한다. 어

느 특정 동네에 사는가에 따라 시민의식이 달라진다고 

생각하진 않지만, 가끔씩 특정 동네에서만 시민의식이

나 문화의식이 실종된 무질서를 목격할 때면 사람들의 

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.

공원이나 산책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. 공원이나 동네 

근처 산책로를 걷다보면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휴지나 

패트병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. 심지어 길가에 버려

두고 간 강아지 배설물이 담긴 비닐봉지가 눈에 띌 때도 

있다. 자신의 애완견이 실례한 것을 비닐봉지에 옮기긴 

했는데 냄새나고 불결한 배설물이 담긴 봉지를 들고 다

니기 싫어서 길가에 던져두었을 것으로 짐작한다. 그런

데 산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버린 휴지나 컵, 물이

나 음료수를 마시고 버린 페트병 등은 물론 개똥이 담

긴 봉지까지,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쓰레기들까지 마다

않고 주워다가 지정된 곳에 버리는 일을 계속하는 사

람이 있다.

그 사람에게 왜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걷냐고 묻자 그
chahn@townnewsusa.com

는‘코로나 19로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주어져 매일 

아침 혼자 걷기 시작했는데 그냥 걷는 것보다 무언가 

보람 있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쓰레기 줍기를 시작

했으며 지난 일 년여 동안 계속해오고 있다’고 했다. 그

는 자기 혼자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, 다른 사람들에

게도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함께하자며 쓰레기 줍기 편

하게 끝을 뾰족하게 만든 꼬챙이를 만들어서 전달하

고 있다. 필자도 두 개를 받았으나 아직 실천에 옮기지

는 못하고 있다.

한 달여 전부터 그 사람과 매주 수요일 만나서 걷기 

시작했는데 그는 시종일관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걸었

다. 그는 쓰레기를 주우며 걷다 보면 걷는 게 힘이 하나

도 들지 않는다고 했다.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맙

다고 인사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도 했다.‘나 하나

쯤’이야 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부터 주

워야지 하고 줍는 사람이 있어 세상이 둥글둥글 잘 돌

아가는가 보다.

지금 고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상류층 자녀

들의 입시 관련 사건이나 LH 사건도‘나 하나쯤이야’

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. 한 사람이‘나 하나쯤

이야’하고 시작하다 보니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너도 

나도 따라 하게 되고, 시간이 지나면서‘나 하나쯤이야’

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이다. 그 결과 많

은 사람들이‘나 하나쯤이야’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

게 되었고,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

는 세상이 되었다. 이런 사람들에게 법을 내세워서 잘

못되었다고 하면 도덕과 법에는 어긋날지 모르지만 지

금까지 관행이었기에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억지 

논리를 편다.

모든 비행과 악행의 시작이‘나 하나쯤이야’라고 해

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. 밝고 명랑한 사회, 도덕과 법이 

존중되는 사회는 바로 이‘나 하나쯤이야’의식을 버리

는 것에서 시작된다.

족장의 생일잔치에서 마신 포도주가 맹물이 아니고 

약간의 포도주가 섞여 있는 물이었다는 것이 그나마 

다행이다.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상징하는 이

야기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나마 포도

주를 갖고 온 손님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희망을 

버리지 않는다. 쓰레기를 주우며 산책로를 걷는 사람

의 모습도 바로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 풍경의 한 조각

이다.


